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등 -

2026. 6.



목  차

I. 출장 개요 / 1

II. 출장 성과 / 3

III. 주요 활동 / 5

1. OECD 공공재정포럼 참석 ································································· 5

2. 주OECD 대한민국 대사 면담 ···························································· 9

2.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 ················· 11

※ 별첨자료

[별첨 1]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발표문 ······················· 29

[별첨 2]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가자 ······················· 37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1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OECD 공공재정포럼 및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2 출장 지역

❑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3 출장 기간

❑ 2026.5.26.(화)~5.30(토), 3박 5일

4 출장단

❑ 단  장 : 정지은(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 단  원  

◦ 강은정(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보)

◦ 황소정(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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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장 일정

날 짜 주 요 내 용

5.26(화) 출발 (인천 → 파리) 

5.27(수)
공공재정포럼(OECD�Forum�on�Restoring�Public� Finances)�참석

주 OECD�대한민국 대사 면담

5.28.(목) 제18회 OECD�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5.29(금) 귀국 (파리 → 인천)

5.30(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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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 성과

❑ 글로벌 재정 현안 대응을 위한 OECD 국가의 재정당국 및 

전문기관과의 경험 공유 및 자료 수집

◦ 고령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 단기·장기적 재정지출 압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OECD 주요국 재정 장관 및 고위 

관료 들과 함께 재정건전성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및 재정 절감 

전략을 논의 

◦ 복잡한 공공재정 이슈를 시민과 언론에 알기 쉽게 소통함으로써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디어 활용 사례 및 

OECD의 새로운 재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향을 파악

◦ 재정 분석 내 AI 활용 트렌드를 확인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 확인 

❑ 의회의 재정 책임성을 지원하는 사례로써 한국 NABO의 역할을 

소개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중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세션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정지은 경제분석국장이 직접 

주제 발표자로 참여

◦ 현재 한국의 재정 압박 배경과 함께 현행 2단계 상향식 예산 심의 

구조의 한계와 함께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NABO의 독립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발표

❑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참석자들과의 협력 강화

◦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등 

OECD 각국의 독립재정기구와 브라질, 대만 등 非 OECD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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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서 약 117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

◦ 회의 의장인 공동 의장인 마크 해들리(미 CBO부처장)을 비롯하여 

주요 재정 분석 핵심 인사들과의 교류

◦ 기존 참석자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새로운 참석자와의 교류 확장

－ 예정처가 OECD와 공동으로 구축한 기존의 <아시아 PBO 네트워크>의 

외연을 넓혀, 호주 및 영국, 핀란드 등 주요 대표단과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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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활동

1
공공재정포럼(OECD Forum on Restoring Public 

Finances) 참석

가 개 요

❑ 일시: 2026년 5월 27일(수) 09:00

❑ 장소: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강은정 경제분석관보, 황소정 경제분석관보 

주: 공공재정포럼 참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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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개회 및 배경) OECD 주관으로 개최된 “공공 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nces)” 주제의 장관급 원탁회의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복원 

전략, 공공지지 확보 방안, 재정 개혁 사례를 공유하는 목적

◦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OECD 회원국의 공공 부채는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74%에서 현재 약 113%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낮은 경제성장률, 인구 고령화, 국방비 증액과 같은 

새로운 지출 압박이 더해지며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3~2027년 기초 수지 개선 궤도에 있는 OECD 국가는 

약 절반에 불과한 상황

－ 포럼 당일 OECD에서「Restoring Public Finances」, 「The Peaple and 

the Budget」 두 편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본 회의 핵심 의제로 제시함

－ 「Restoring Public Finances」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재정 확보에 

관한 노력(보건 지출 절감, 행정 운영 효율화, 세율 인상 및 세원 확대 등) 

을 종합적으로 점검

－ 「The Peaple and the Budget」보고서는 재정 통합 노력이 지속을 위한 

공공 지지의 확보 방안을 4개의 영역으로 제시

◦ (Kelly Kinneen, 미국 OMB 예산 부국장) 민주주의 예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임을 강조하며, 재정 문제는 시민과 선출직 대표의 이해와 

참여가 핵심이 되므로 예산 당국자들이 공공 재정 이해도 제고에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Elsa Pilichowski,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 재정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한 4대 실천 방안을 ① 선출직 의원의 예산 이해도 제고, ② 

재정 전문가의 적극적 공공 소통 ③ 시민 참여 확대, ④ 독립 

재정기관의 역할 강화로 제시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7

❑ (장관급 원탁회의) 국가별 재정 건전화 사례 소개와 지출 통제 전략 및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공유하며 중장기 재정 규율의 필요성 강조

◦ 캐나다 (Ryan Tumble, 재무부 의회 차관) 캐나다의 2025년 예산은 “덜 

쓰고 더 투자한다(spend less, invest more)”의 원칙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자본예산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운영 지출과 자본 투자를 

구분하고, 예산 주기를 봄에서 가을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

－ 포괄적 지출 검토를 통해 향후 5년간 600억 달러(캐나다 달러) 절감을 

목표로 하며, 인력 감축은 자연 감소 방식으로 한정

－ 주택, 인프라, 국방, 혁신, 생산성 등에 집중 투자하며, IMF는 캐나다를 G7 

국가 중 가장 재정건전성이 강한 국가로 평가

◦ 그리스 (Athanasios Petralias, 재무부 차관) 그리스는 2010년 재정 위기 

이후 구조개혁을 통해 2025년 GDP 대비 1.7%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29년 GDP 대비 부채 비율 120% 미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조세 탈루 축소 전략 : 전자결제 의무화, POS 단말기·세무 시스템·국세청 

실시간 연동, MyData 전자 인보이스 플랫폼 도입, 현금 결제 500유로 초과 

금지, 전자 근로 카드 도입 등을 통해 GDP 대비 3% 이상 추가 세수 확보 

－ 그 밖에 세율 인하, 투자 확대, 선거 공약 비용 추계 의무화, 성공 기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도입, 국가 재정 준칙 법제화 추진 등

◦ 아일랜드 (Jack Chambers, 공공지출부 장관) 아일랜드 재정 지출 

증가율을 지난 5년(2019~2024년) 9.4%에서 향후 6%로 억제하는 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

－ 강화된 지출 통제 및 재정 규율 체계 도입 : 지출 통제 및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 신설, 효율성 배당 제도, 국가개발계획 기반 자본투자 우선순위화, 

성과 예산제, 법인세 집중 리스크 대응해 장기 기금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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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Joaquim Miranda Sarmento, 재무부 장관) 포르투갈은 

2010~2011년 트로이카(IMF, EU, ECB)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강도 

높은 재정 조정을 단행하였음 

－ 2010년 5월, 1차 재정 조정을 통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인상, 

연금·공무원 급여 삭감, 공공투자 축소 등을 단행

－ 재정적자를 2010년 10%에서 2015년 3%로 축소하였고, 2019년 포르투갈 

역사상 최초 재정 흑자를 달성, 팬데믹 이후 2023~2025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 수출 비중은 2010년 GDP 28%에서 2015년 45%로 급증, 2012년 

10월 국채 시장에 조기 복귀하며 2014년 5월 트로이카 프로그램 종료

－ 다만, 2026년에는 2월 폭풍 피해, 에너지 위기, EU 차세대 대출 상환 

등으로 소폭의 적자 가능성 있으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 (Lucy Rigby, 재무부 정무수석 차관) 영국은 팬데믹 이후 

공공부채 누적,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 고령화와 국방비 증가 

등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이중재정준칙(Dual Fiscal 

Rules)을 핵심 대응 전략의 축으로 제시

－ 안정 준칙(Stability Rule) : 2030년까지 경상 수지 균형 달성, 일상 지출은 

세수로 충당하고 차입은 투자 목적으로만 제한

－ 투자 준칙(Investment Rule) : 예측 기간 3년차까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낮추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 투자는 보호

－ 또한 2028~2029년 부처 효율화를 통해 140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 절감, 

32억 5,000만 파운드 규모의 전환 기금을 통해 공공 부문 디지털 개혁 및 

AI 도입

◦ 아르헨티나 (Carlos Jorge Guberman, 재무부 차관) 아르헨티나는 

2023년 신정부 취임 이후 공공사업과 행정 지출의 삭감을 중심으로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가속화 등 경제 안정화 진행 중으로 평가

－ 재정 건전화의 핵심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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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OECD 대한민국 대사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5월 27일(수) 12:00 

❑ 장소 : OECD 인근 식당 (Brach Paris, France)         

❑ 참석자 

예산정책처: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황영준 부이사관 (OECD 파견),

              강은정 경제분석관보, 황소정 경제분석관보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백태웅 특명전권대사, 최승훈 1등서기관

주: 주OECD 대한민국 대사 면담 및 오찬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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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주 OECD 한국 대표부의 역할

❑ OECD 개황 및 대표부의 역할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경제 선진국들이 모여 정책을 

조율하는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로, 주 OECD 대표부는 우리나라 

정부와 OECD 사무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 공조를 담당하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 중임 

❑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의 주요 추진 업무

◦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의 경제운용 경험을 활용, 

세계경제동향 신속파악 및 대응,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 및 사전 대처, 교육·고용·복지·여성 등 사회분야 모범 사례 

전파, 우리나라 인력의 사무국 진출 지원 및 한-OECD 협력 사업 

추진 등 

(2) 면담 내용

❑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역할 소개 및 경제 분석 협력 방안 

◦ NABO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입법부 예산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모니터링과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 분석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

◦ OECD 사무국이 발간하는 다양한 국가별 경제 정책 평가 및 통계 

자료 등은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향후 실무적인 정보 교류 및 데이터 협력을 강화할 필요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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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

가 개  요

❑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 장소 : 파리 OECD 본부

2, rue André-Pascal75775 Paris Cedex 16, France

❑ 목적 : 각국 독립재정기구 운영 경험 및 현안 공유

         세션별 아젠다에 대한 각국의 현황 및 대응 방안 논의

❑ 참석자 :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강은정 경제분석관보, 황소정 경제분석관보

38개국 3개 기구 117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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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ECD 회의장(앞페이지)과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발표 모습, 기타 회의장 및 

인적 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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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18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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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 연혁 및 독립재정기구 현황

❑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목적 및 연혁

◦ OECD는 독립재정기구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호 간 현안과 업무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8년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주최

❑ 독립재정기구의 의미

◦ 국가 재정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 31개 회원국에서 41개의 독립재정기구 운용 중

－ 의회 소속 기관(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외에 행정부 

소속이더라도 재정정책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면 이에 해당 

－ 41개 독립재정기구에는 지방기관 포함 (예시: 호주 빅토리아주 PBO)

❑ OECD 독립재정기구 현황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호주 2 에스토니아 1 아일랜드 2 포르투갈 2

오스트리아 2 EU 1 이탈리아 1 슬로바키아 1

벨기에 2 핀란드 2 대한민국 1 슬로베니아 1

브라질 1 프랑스 1 라트비아 1 스페인 1

캐나다 2 독일 1 리투아니아 1 스웨덴 1

칠레 1 그리스 2 룩셈부르크 1 영국 3

체코 1 헝가리 1 멕시코 1 미국 1

덴마크 1 아이슬란드 1 네덜란드 1 합계 41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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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세션: 현안 및 향후 과제

◦ OECD 국가들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생활비 부담 

확대 등 단기적 재정 압력과 함께 보건·국방·기후재난 대응 등 장기적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현황

◦ 의회예산기구(PBO)와 독립재정기구(IFI)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객곽적으로 분석하고 정책결정자의 이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특히, 단기적 재정 현안 뿐 아니라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

❑ 제2세션: 재정 이해도 제고 및 커뮤니케이션의 간소화

◦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OECD 재정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재정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됨

◦ 또한 복잡한 재정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것이 정책 수용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강조

◦ 언론과 디지털 플래폼을 활용하여 경제 및 재정 정보를 대중에 

친숙하게 전달하는 혁신적 사례를 공유

❑ 제3세션 : 예산 및 재정 분석에서의 AI 사용

◦ AI는 예산·재정 분석 업무의 속도, 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반복적 업무 자동화와 법안 분석 지원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OECD는 독립재정기구의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각 

기관의 도입 현황과 활용 사례를 공유

다 주요 아젠다(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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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세션 :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 의회가 책임있는 재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예산 총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top-down) 예산심사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

◦ OECD는 재정책임성지수를 소개하며, 회원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고, 핀란드의 재정프레임워크 개혁 사례와 한국 의회의 

재정책임성에 대한 사례를 각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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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내용

[세션 1] 현안 및 향후 과제

1. 중동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Ben Westmore, Head of Short-term outlook, Macroeconomic Policy
and Research Division, Economics Department, OECD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에너지 인프라 피해로 2~4월 사이 글로벌 

석유 공급 13.5% 감소, 중동 주요 9개 공항의 항공편도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한 후 점진적으로 회복 중

◦ 2026년 2월 27일 대비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에너지) 아시아 천연가스 약 80%↑, WTI 원유 약50%↑, 유럽 천연가스 

약 45%↑, 브렌트유 약 35%↑

－ (비에너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

◦ 페르시아만 에너지 의존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태국·한국·인도·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의존도가 특히 높음(총 생산 대비 약 3~5%)

－ 섹터별로는 동남아시아의 에너지, 화학, 정제 부문이 OECD 국가 대비 

노출도가 가장 높음

◦ MIT ‘Price Stats 프로젝트’ 일일 물가 지수에 따르면, 분쟁 확대 이후 

인플레이션이 2010~2025년 평균을 상회 하기 시작하였으며, 에너지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는 2022년보다 가파르게 나타남 

－ 또한 미국·영국·유로존에서 1년, 2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으며,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연 4% 초과의 응답 비율이 2~3월 사이 

5~7%p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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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플레이션]

자료: OECD

◦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 대부분이 에너지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치를 시행 

－ OECD 기준 한시적+타겟형 재정 지원의 비율이 약 40%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소폭 높음

－ 대다수의 조치는 에너지 가격 직접 인하(세금 감면) 방식이며, 현금 이전 

방식은 기존 급여에 일괄 추가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OECD 장기 경제 모델로 정부 부채 비율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 

조정 규모를 추정한 결과, 재정을 조정하지 않고 현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OECD 국가의 순정부 부채는 2027~2045년 사이 GDP 

대비 약 45%p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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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 비율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필요 재정조정 규모]

자료: OECD

2. 호주 재정 현황 및 PBO의 역할
: Sam Reinhardt, Paliamentary Budget Officer, Australia

◦ 호주 재정의 구조적 재정 적자는 주로 경기 침체(1980~9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COVID) 이후 발생하였으며, 위기 대응 방식에 따라 정부 

부채의 수준이 결정됨

◦ 주요 지출 증가 요인은 의료급여(Medicare), 노인돌봄(인구 고령화), 

장애인지원(NDIS), 보육 등임 

－ 기후 적응 비용(재난 복구 지급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세입 측면에서는 전기차 전환으로 연료소비세 수입이 감소, 소득세 

과세 구간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 세수 과대 계상 문제가 구조적 

위험 요인

◦ 호주 PBO는 2012년 설립 이후 ① 중기 재정 전망, ② 선거 공약 비용 

추계, ③ 자체 연구 및 공개 모델 제공(‘Build Your Own Budget’), ④ 

국가 재정 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기재정전망 : 기준선 대비 시나리오 분석 포함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의 

위협 요인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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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공약 비용 추계 : 직전 선거에서 약 2,600건의 추계를 수행, 모든 

연방 부처의 모델과 데이터 접근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 온라인 기반 공개 모델 : 변수(이민, 생산성, 금리, 이주 등) 조정이 가능한 

공개 시뮬레이터로 언론인·야당 보좌관·정부 자문 등 광범위하게 활용 중

－ 주(State) 재정 및 전국 재정 전망 :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 연구 

[세션 2] 공공의 이해 증진 – 소통의 역할

1. 정치인 대상 재정 마스터클래스 설계
: Alex Knight, Head of Financial Scrutiny Unit, House of Commons,
United Kingdom

◦ 정치인들이 재정 정책을 유권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간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 설계를 제안

－ 본 프로그램은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과 선거 주기를 넘어선 큰 그림으로 

사고의 틀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프로그램 핵심 설계 원칙은 ① 고영향 포맷 활용, ② 정치적 연관성을 

강조 ③ 심리적 안정감 확보, ④ 네트워킹 가치 강조 등 

－ 고영향 포맷 활용 :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한 포맷(사례연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활용

－ 정치적 연관성 강조 : 재정 정책을 연금, 생활비, 모기지 비용 등 유권자의 

일상적 관심사와 명확히 연결하여, 정치인의 지역 주민과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 

－ 심리적 안정감 확보 : 소속 의회 외부 정치적 중립 환경에서 기초 질문들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네트워킹 가치 강조 : 국제 전문가, 동료 정치인과의 교류 및 OECD 인증 

부여로 참여 동기를 자극

◦ 프로그램은 3일 구성으로, 1일 차는 공공재정 기초(재정 현황 이해), 

2일 차는 건전 재정 관리 원칙과 정치 현실의 연계, 3일 차는 예산 

시나리오 실습, 선거구민 소통 적용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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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퍼드 대학교 주관으로 2027년 봄 첫 마스터클래스 개최가 확정

－ 주요 대상은 재정·예산 위원회 소속 의원

[재정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

자료: OECD

2. 재정 리터러시 실험 결과

: Michael McMahon,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Oxford

◦ (연구 질문)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이 재정 문제를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가? 

◦ (실험 설계) 영국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시청 직후와 8주 후 재정 이해도를 측정

－ 기관 설명형(Institutional) : 예산책임청(OBR), 영국 재무장관 등 제도적 

배경 중심의 설명

－ 평이한 언어형(Plain) : 동일한 내용을 일반인의 언어로 재서술

－ 기술적 언어형(Technical) : IMF, OECD, OBR 공식 기관의 전문 용어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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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 시청 직후 : 평이한 언어형에서 가장 큰 지식 향상

－ 8주 후 : 기술적 언어형 응답자는 시청 전보다 오히려 지식이 낮아진 반면, 

평이한 언어형과 기관 설명형은 일부 지식을 유지

－ 뇌의 언어 처리 분석에서도 기술적 언어는 처리 부담이 현저히 높아 학습과 

기억에 불리함

◦ 재정 관련 세 개의 문항 모두 정답자는 국방비 증액, 인프라 지출 

지지, 복지 삭감, 연금 확대 반대 성향이 높게 나타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곧 설득이다” (Tehcnocrats should aim to communicate 

to inform, not to persuade – and to inform is to persuade.)는 점을 

확인

[유형별 영상 시청 후 재정 지식 점수의 증가]

자료: OECD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23

3.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재정 대중화 사례 (콜롬비아)

: Maria Camila Gonzalez and Valerie Cifuentes, Co-founders of
Economia para la pipol, Colombia

◦ 2021년 세제 개혁 반대 시위를 계기로 소셜 미디어상의 허위 정보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롬비아 언론인들이 경제 해설 미디어 

플랫폼을 창설

◦ 콘텐츠 전략은 복잡한 재정 개념을 일상 언어로 번역하고, 각종 

밈(meme), 질문 형식의 제목,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등 

◦ 최근 5년 간 3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구축(주요 연령대 18~55세), 

80개 이상 기관과 협업, 다수의 저널리즘상 수상 등의 성과

[세션 3] 예산 및 재정 분석에서의 AI 사용

<Eddie Casey, Senior Economist,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Public Governmence Directorate, OECD>

◦ IFI(국제재정기관) 대상 AI 활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도입 

현황·영향도·장애 요인·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향후 AI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 논의

◦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무료 번들 도구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하며, 

주요 용도는 문서 초안 작성·편집 지원 및 코딩 보조에 집중되어 있음

－ AI 문헌 검토 시 출처 날조(hallucination) 문제가 빈번히 발생

－ 거시 예측, 재정 예측, 정책 비용 추정 등 핵심 분석 업무에의 활용은 저조

◦ (업무 영향도) 업무 영향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편집·행정 업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도가 보고됨

－ AI에 대한 사후 검증 작업 부담이 크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시간 절감 효과) 업무 시간 배분(초안 40%, 핵심 분석 30%, 루틴 

업무 30%)을 기준으로 주당 최대 10~11시간의 절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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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고채택 기관 vs. 저채택 기관 비교시, 고채택 기관은 커뮤니케이션 

일관성, 산출물 증가, 빠른 납기, 신규 분석 영역의 확장 등에서 큰 성과가 

보고됨 

◦ (AI 도입의 장애 요인) 기관들이 AI 도입 확대를 주저하는 주요 

요인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환각(hallucination), 블랙박스 불투명성, 

예산 제약, 조달 규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AI 활용도에 따른 효과]

자료: OECD

◦ (AI 거버넌스 및 공시 정책) 대다수 기관은 공식적인 AI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IT 부서 지침에 위임하거나 정책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 AI 활용 사례 연구) 분석 자동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고급 

정보 수집 등 AI가 대용량·반복 업무에서 효율을 발휘

－ 분석 자동화 : 북아일랜드 재정위원회, 태국 의회예산처, 호주 PBO 등에서 

미래 재정 부담 가능성 있는 정책 공약 식별, 세입·세출 데이터 이상치 

자동 탐지 등 활용

－ 커뮤니케이션 강화 : 슬로바키아, 호주, 아일랜드 등 보고서 및 보도자료 

초안 작성으로 활용

－ 고급 정보 수집 : 스페인, 캐나당 등 회의록 스크래핑, 뉴스 기사 추출 분석 

등 대용량 데이터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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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1. OECD 의회와 재정 책임성
: Kaitlyn Vanderwees, Policy Analyst,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Division,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OECD

◦ OECD는 의회 재정 책임 지수(Fiscal Responsibility Index)를 소개

－ 2023년 17개국 모범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2025년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 5개 축(Pillar)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각 축당 최대 1점, 

총 5점 만점의 국가별 점수를 산출

[의회 재정책임성 지수]

자료: OECD

◦ 전반적으로 입법부는 예산 승인 단계에서는 강하지만, 재정 우선순위 

설정 초기 단계와 예산 집행 및 감사 단계에서는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5개의 축은 다음과 같음 

－ 재정 책임 : 재정 프레임워크 감독, 장기 지속가능성, 사전예산 토론, 

하향식 예산 편성

－ 예산 승인 : 적시 승인, 완전한 예산 문서, 수정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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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 감독 : 추경 승인, 감사위원회, 중간 재정보고 검토 등

－ 위원회 조직 : 예산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공공 참여 투명성

－ 분석 역량 : 독립 재정기관, 전문 분석 인력 등 

◦ 다만 지수는 실제 운용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핀란드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 Jenni Jaakkola, Secretary General, Economic Policy Council,
Finland

◦ 핀란드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5년 20%에서 현재 약 80%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 수년 내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초 발효된 신 재정 프레임워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장기 재정 목표 : 순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GDP 대비 60% 이하, 

궁극적으로 40% 이하 감축

－ 명목 재정수지 목표 : 각 선거 임기 마지막 연도 목표 + 이후 8년의 장기 

목표를 정부가 설정

－ 의회 재정정책 실무그룹 : 각 정당 의원 2명씩 참여하여, 교차 정당 공약 

확보 및 선거 입기를 초월한 장기 공약 확보가 목적

－ 독립재정기구의 역할 강화 : 2012년 설립된 경제정책위원회가 공식 IFI 

지위를 부여. 재정 준칙 준수에 대한 평가는 종합 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미달 시 IFI가 시정 조치와 일정을 제시하면 정부가 2개월 내 이행 또는 

설명의 의무를 가짐 

3. 한국 의회의 재정책임성과 역할
: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 발표자료 별첨

◦ 한국 의회의 재정책임성과 역할에 대한 주제로, 한국의 재정 압박 

요인과 국회의 예산 심의 구조,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

◦ (재정 압박 배경)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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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복지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NABO는 2029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제도적 특징) 헌법상 국회는 지출 삭감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지출 

증액, 신규 항목 추가는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 예산 심사 

기간은 90일이고, 2단계의 상향식 심의 구조를 거치게 됨 

－ 2단계 상향식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SCBA)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는 순서

－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 새 

비복을 설치하려면 소관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

－ 다만,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가 미시적 조정 위주로, 중장기 거시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선 과제에 해당 

◦ 국회는 매년 실질적 심의와 조정을 수행하나, 순조정 규모는 

소규모이며, 증액은 대체로 삭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예산 심의에서의 국회 수정권 행사 현황]

자료: N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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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재정책임성 지수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OECD 예비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며, 재정책임성 축에서 상대적인 취약성을 확인

－ 하향식 심의가 부재하며,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미흡이 원인

◦ (개선 방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먼저 총재정 규모 및 부처별 지출 

한도를 결정한 후 세부 협상 진행하는 하향식 예산 과정으로 전환

◦ (NABO의 역할) 2003년 설립, 현재 13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독립적 

거시경제 전망, 법안 비용 추계, 중장기 재정 전망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가 재정 책임성과 재정 규율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29

별첨1  국회예산정책처 회의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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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제18회 OECD 회의 참석국가/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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